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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
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2152-5802

유물과학과장 권순철 2152-5950

사진없음 □ 사진있음 ▣ 쪽수 : 3쪽 관련 누리집 baekjemuseum.seoul.go.kr

한성백제박물관에서 봄 향기 담아가세요~

‘꽃문양’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 코너 개편

- ‘꽃문양 : 그릇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’ 주제로 3.26.(화)~6.2.(일) 전시

- 시민이 기증하거나 국가에서 귀속된 청자 및 청백자 대접·접시 등 16점 출품

- 봄을 떠올리는 다양한 꽃문양 문화유산으로 일상 속 ‘봄 맞이’ 하길 기대

□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은 봄을 맞이하여 박물관 로비 <기증자료 홍보

코너>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민들을 맞이한다. ‘꽃문양’을 주제로 개편한 이

번 전시는 3.26.(화)~6.2.(일)까지 박물관 로비에 전시된다.

○ 한성백제박물관 <기증자료 홍보코너>는 시민 기증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

소개하고, 문화재 기증을 독려하기 위해 박물관 로비에 조성된 공간으로,

한성백제박물관은 8만 6천 점 이상의 소장자료를 관리하고 있다.

□ 이번 전시는 ‘그릇에 담긴 자연의 아름다움’에 주목했다. 청자 및 청백자 등

관련 소장자료를 선별하여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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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한성백제박물관의 소장자료 중 꽃문양이 아름답게 표현된 자기를 중심

으로 선별했다. 기증자료(중국) 및 서울지역에서 출토된 일부 위임자

료를 중심으로 홍보코너 공간을 구성했다.

□ 특히 한국과 중국, 양국의 도자에 구현된 여러 꽃문양들을 비교해서 살펴볼

수 있다.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고 제작 기술이 진보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

있다.

○ 이번에 소개되는 도자기들은 색채에 따라 크게 청자, 청백자 및 분청

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. 대접과 잔이 주를 이루고, 굽다리 접시와 합,

연적 등을 선보인다.

○ 자기에서 발견되는 꽃문양은 꽃넝굴무늬와 연꽃잎무늬, 국화무늬 등이다.

대체로 대접 또는 잔 내부와 외부에 장식하였다. 압인과 음각 기법을

위주로 장식하였고 양각 및 상감기법도 관찰할 수 있다.

□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자기에 구현된 ‘꽃문양’을 집중적으로 만나볼

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새 봄의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”며

“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문화유산의

가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박물관 소장 꽃문양 자료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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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박물관 소장 꽃문양 자료 사진

꽃문양 청자 및 청백자 단체사진 1 꽃문양 청자 및 청백자 단체사진 2

청자 연꽃잎무늬 대접(HL11891)_중국 송대 청백자 꽃넝쿨무늬 대접(HL15110)_중국 송대

청자 연꽃잎무늬 대접(HL11873)_중국 송대 분청사기 접시(H6639)_한국 조선

청자 연꽃잎무늬 대접(HL11948)_중국 원대 청자 상감 합(H15521)_한국 조선


